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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% 완료,
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

-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해 피해지역에 1,800여 명의 손해평가 인력 투입, 
7월 18일부터 보험금 선지급 예정

- 장마 종료 시까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지난 7월 7~10일 정체

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 

대응 중이라고 밝혔다.

 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, 경북,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

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,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

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.

 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,800여 명(예비인력 1,000명 별도)을 

배치하여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하였으며,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

7월 14일 기준 99% 완료*하였다.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

경우 추정보험금의 50%를 7월 18일(목)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.

  * 손해평가 추진현황(7.14. 기준): 집중호우 피해신고 건수의 약 86%에 해당하는 
23,000건 조사 완료, 특히 원예시설 조사율은 99%

  또한,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, 대파대 등 재난

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. 피해가 큰 농가는 

생계비 지원,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“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

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”이라고 하면서, “7월 17일에도 

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, 

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.”

라고 당부하였다. 

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정재원 (044-201-1791)

재해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(044-201-1728)


